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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3. 6. 13.(화) 

시멘트 수급 현황 점검 및 시장 안정화 당부
-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 생산업체(7개) 참여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 13.(화) 오전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시멘트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멘트 수급 현황 및 시장동향 등을 점검한다. 

이 회의에는 쌍용 C&E 등 7개 시멘트 생산업체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석하였다.

 온화한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한 건설수요 증가로 올해 초부터 시멘트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하여 일선 건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시멘트 

생산설비의 최대 가동 및 수출 시기 조정 등 수급개선을 위한 시멘트생산업체 

및 관계 기관 등의 노력으로 6월 현재 주말 시멘트 재고량이 97만 톤 수준을 

보여 다소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멘트 생산업계의 그동안의 수급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아직 시멘트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에 시멘트 생산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시멘트 수급 불안이 없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멘트 산업은 건설 산업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대다수 업체의 경영 성과가 호전되고 있어 유연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시멘트 

관련 업계 간 갈등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산업부는 시멘트 수급 문제 개선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멘트 업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멘트 업체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23. 6. 13(화), 10:00 ~

 ㅇ (장소) 한국시멘트협회(강남 소재)

 ㅇ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

          쌍용 C&E 등 시멘트 생산업체(7개사), 한국시멘트 협회 등

 ㅇ (내용) 시멘트 수급현황 점검 및 시장안정화 당부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오충종 (044-203-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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